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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수비헌신…현대건설 2연승

현대건설 선수들이 19일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2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한 뒤, 함께 모여 환호하게
있다. 화성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17개 안정적 리시브·9개 디그 성공
폴리 39득점…IBK기업은행에 3-2

편집｜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최근 3연승으로 1위에 오른 IBK기업은행과
3위의 현대건설이 19일 화성 종합실내체육관에서
만났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두 팀의 감독은 서브
와 리시브를 또 말했다. 이정철 감독은 “얼마나 서
브를 잘 넣고 채선아의 리시브가 김사니에게 얼마
나잘 올라가느냐가승패를 결정할것”이라고했다.
양철호 감독도 ”우리 팀의 시즌 모토가 서브와 리시
브다. 지난해에는 서브 리시브가 무너지면 대책이
없었지만올해는다르다“고했다.각 팀은상대팀의
리베로를 피해서 윙 리시버에게 집중적으로 목적타
서브를 넣고 있다. 배구 포메이션 번호 5번 자리다.
채선아와김주하의 인내와실수를잊어버리는 멘탈
에서 누가 강한지가 승패의 관건이었다.

뀫채선아와 김주하 리시브에 운명이 달라지다
1세트 시작하자마자 채선아의 리시브가 흔들렸

다. 현대건설이 6-0으로 치고 나갔다. IBK가 데스
티니를 앞세워 반격했지만 9-5에서 염혜선이 남
지연 채선아를 상대로 연속 에이스를 기록했다.
15-8에서 또 황연주의 에이스가 나왔다. 갈수록
서브가 강해진 현대건설은 19-11에서 폴리의 2연
속 에이스로 결정타를 날렸다. 25-15의 승리였다.

2세트 두 팀의 리시브가 탄탄해지자 경기가 팽
팽해졌다. 데스티니가 높은 타점으로 공격을 성공
시키며 IBK가 세트를 리드했다. IBK는 24-22에
서 데스티니의 블로킹으로 세트를 마감했다. 1세
트 6득점(40% 공격성공률)에 그쳤던 데스티니는

2세트 무려 12점(69% 공격성공률)을 뽑았다. 빠
른 토스로 데스티니의 위력을 살려낸 김사니가
2세트의 진정한 수훈선수였다.

뀫매 세트 롤러코스터, 운명은 5세트에 갈리다
3세트 초반 5-4에서 채선아가 서브권을 잡은

상태에서 IBK는 연속 7점을 뽑았다. 박정아가
6-4에서 양효진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막아냈고
퀵오픈까지 성공시켰다. 9-4에서는 유희옥의 블
로킹이 터졌다. 현대건설의 공격이 갈 곳을 찾지
못했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범실이 속출하면서
25-8로 허물어졌다. IBK의 블로킹은 5개였다.

4세트 5-3에서 폴리가 블로킹을 성공시키며 트
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자신의 시즌 2호였다. 양
효진은 8-5에서 3연속 공격을 성공시키며 통산
3000득점을 달성했다. 이번에는 현대건설이
25-11로 압승했다.

세트마다 롤러코스터를 탄 두 팀의 5세트 대결은
15-13 현대건설의 승리로 끝났다. 8-8에서 김주하
가 두 번의 기막힌 디그를 하자 폴리가 득점으로 연
결했다. 14-12에서 김주하의 서브리시브-염혜선의
토스-폴리의 마무리로 경기를 끝냈다. 폴리가 39득
점(4블로킹 5에이스)으로 빛났지만 진정한 수훈선
수는 2득점(1에이스)을 한 김주하였다. 27번의 서브
리시브 상황에서 17개를 안정적으로 세터에게 연결
하고 9개의 디그를 성공시킨 수비의 헌신이 없었다
면 폴리의 공격도 없었다. 2연승의 현대건설은 5승
째(2패 승점 13)를 따냈다. IBK는 3패째(5승 승점
15)를기록했다. 화성 l 김종건 전문기자

공포의 블로킹, LIG 달라졌다
현재 블로킹 102개…1R 최하위서 2R 반전
우리카드전 19개·대한항공전 13개로 2연승
김요한·손현종·에드가 등 ‘절대 높이의 힘’

LIG손보가 약점인 서브 리시브를 딛고 블로킹의 팀으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다. 1번 레프트 김요한(200cm)과
2번 손현종(197cm), 라이트 에드가(212cm)가 센터진과 함께 가공할 만한 높이를 갖췄다. 손현종(왼쪽)이 블로킹
에 성공한 뒤 하현용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구미 ｜ 임민환 기자 minani84@donga.com 트위터 @minani84

우리 V리그가 외국
인선수의 독무대가
된 이유는 높이의 절
대 차이 때문이다. 키

2m가 넘는 거인들이 토종 블로커의 손 위에서
마음 놓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그 절대높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한국배구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동안 V리그에서 높이를 상징하는 팀은
현대캐피탈이었다. ‘스카이워커스’ 이름처럼
자유계약시절 장신의 선수를 모두 쓸어 모아서
상대 팀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탄탄한 블로
킹 왕국을 만들었다.

뀫블로킹으로 2라운드 반전의 계기를 잡은 LIG 손해보험
NH농협 2014∼2015 V리그에서 가장 블로

킹이 탄탄한 팀은 LIG손해보험이다. 19일 현재
102개의 블로킹을 성공시켰다. 2위 우리카드가
83개인 것에 비교하면 LIG의 위력이 쉽게 드러
난다. 1라운드 최하위를 기록했던 LIG는 블로
킹을 앞세워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팀에 2연승을 안긴 주역은 2번 레프트 손현
종이다. 18일 구미에서 벌어진 대한항공전에서
1세트 중반 투입돼 21-20에서 산체스를 2차례
연속 블로킹으로 잡아냈다. 팽팽하던 경기의 주
도권을 빼앗아온 분수령이었다. 손현종은 이날
3개의 블로킹을 성공시켰다. LIG는 2세트에서
도 하현용이 19-17, 20-18에서 산체스와 신영
수를 블로킹으로 잡아내며 승패를 결정해버렸
다. LIG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13개의 블로킹을
성공시키며 세트스코어 3-1로 이겼다. 13일 우
리카드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19개의 블로킹을
성공하며 3-1로 압승했다. 손현종과 에드가는
각각 7개를 기록했다. 요즘 LIG는 되는 집안답
게 한 두 명이 블로킹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
든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잘한다.

뀫LIG의 블로킹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팀공격수에게공포의대상으로떠오른L

IG 블로킹의 위력은 바로 절대높이에서 나온다.
1번 레프트 김요한(200cm) 2번 레프트 손현종
(197cm) 라이트 에드가 (212cm) 등이 어느 팀과
견줘도 떨어지지 않는다. 최근 주전으로 뛰는 세
터 양준식(192cm)도 다른 팀 세터보다 장신이다.
하현용과 정기혁도 7개 구단의 센터 가운데 수준
급으로 평가받는 높이와 블로킹 기술을 자랑한
다.어느포지션에서건높이가뒤쳐지지않는다.

LIG는 그동안 서브리시브와 연결의 문제가
많은 팀으로 지적돼 왔다. 매 시즌마다 그 약점
을 고치려고 많은 감독들이 노력을 했지만 단점
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았다. 대신 다른 곳에서
길이 나왔다. 수비와 연결은 여전히 덜컹거리지
만 높이에서의 장점을 앞세운 블로킹으로 그 단
점을 커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손현종의 상승세가 무섭다. 그는 지
난해 인하대학교 3학년의 신분으로 드래프트에
나왔다. 당시 인하대는 신인드래프트에 내보낼
졸업반이 한 명도 없었는데 팀 사정에 따라 손현
종을 내보낼지 여부를 고민했다. 사전에 몇몇 팀
과 의사타진을 한 끝에 손현종을 내보냈다. LIG
는 조재영과 정지석(이상 대한항공 선택) 손현종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 높이의 장점을 믿었다. 결
국그선택덕분에지금웃고있다.

이제 대학 4학년인 손현종은 시즌을 앞두고
문용관 감독이 가장 기대를 거는 선수였다. 대
학생 신분이라 수업도 빠지지 않아야 하고 여름
중요한 훈련기간에는 교생실습으로 빠져 감독
을 애태웠지만 지금 공격과 블로킹으로 큰 보답
을 하고 있다. 문용관 감독은 “아직 팀이 들쭉
날쭉한 것이 문제지만 우리의 장점은 계속 살리
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제 V리
그에서 높이의 팀은 LIG손해보험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